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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동제약-다이노나, 백혈병 치료제 개발 제휴

광동제약은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벤처기업인 다이노나가 개발중인 단클론항체 백혈병치료제의 상품화와 관

련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7일 발표했다.

생존율이 낮은 성인 급성백혈병 치료에 주로 사용하게 될 백혈병 치료제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

서 암세포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.

광동제약 관계자는 “임상시험을 거쳐 상품화까지 이르면 3-4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

연간 3000억원 정도의 시장 잠재력이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광동제약은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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